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김경수�바오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김영애�젬마,
남귀이�오메르
이성복�요셉

 2018. 11. 11(나해) / 제224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전례성가:  입당: 450      봉헌: 212, 513       성체:  159, 160,       파견:  227

화답송:

제 1독서: 열왕  17,10-16    제 2독서: 히브  9,24-28    복음 :  마르   12,38-44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요셉�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김�젬마�수녀, 남�오메르�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2,704.95

교무금

$19,475.35

기타

$-

미사�참례수

김밥, 라면
주일
봉사

■ 11/11 2구역          ■ 18,25/11 3구역          ■ 2, 9/12 4구역          ■ 16, 23/12 5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048

수, 목: 09:00 - 15:00 / 18:30 - 20:30
금:        09:00 - 15:0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연중�제32주일 (평신도�주일)  (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중고등부 캠프
- 2019년 중고등부 코이노니아 캠프 접수 받습니다. 
- 접수기간: 11월 10일(토) - 12월 1일(토) 오후 5시반 미사후 
- 날짜: 2019년 1월 4-6일 
- 오리엔테이션: 2018년 12월 8일 
- 가격: $110 
- 장소: WEC Yarabah Conference Centre 
            (30 Nentoura Road, Morisset NSW 2264)
- 연락처: 0413 188 758 - 김종관 스테파노 (캠프장)
                 0401 584 808 - 이재준 안드레아 (중고등부 교감)

평신도 주일
- 날짜: 11월 11일(주일)
- 강론: 사목 회장 이성복 요셉
- 재정보고: 재정위원장 문동석 도날드

한글학교 교사피정
- 주제: 교사의 소명
- 일시: 11월 11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장소: St. Joseph’s Baulkham Hills
- 강사: 최성규 레오 신부님

레지오 마리애 연차총 친목회
- 날짜: 11월 11일(주일)
- 시간: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 장소: 순교자 기념관

병자 영성체
- 날짜: 11월 14일(수)

사목회의
- 일시: 11월 1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마리아 수녀님 (시티 공동체) 송별미사
- 일시: 11월 18일(주일) 9시, 10시 30분 미사

11월 울뜨레아 
- 일시: 11월 1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준비물: 길잡이, 타이슬링, 묵주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구역 야유회
- 일시: 11월 18일(주일) 주일미사 후
- 장소: Deakin Park

성령봉사회 미사 및 대림 기도의 밤
- 일시: 11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 기도의 밤: 성령봉사회 미사 후 - 오후 11시
- 장소: 성전
- 대상: 전교우

그리스도 왕 대축일 청년 기도회
-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
- 대상: 모든 청년
- 시간: 11월24일(토)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성전
- 문의: 0434 546 520

2018년 초등부 주일학교 은총나라
- 일시: 12월 1일 (토) 오후 12시 30분
- 장소: 성당 주차장
- 문의: 윤주연 마리아 (행사장) 0433 930 906
             송민상 프란치스코 (교감) 0430 003 273

아미쿠스 청년 캠프
- 캠프 기간: 12월 14일(금) 오후 12시 -12월 16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WEC Yarabah Conference Centre 
             (30 Nentoura Road, Morisset NSW 2264)
- 문의: 조성현 여호수아 (Josh) – 0450 050 455

단체모임
- 11월 11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독서단
- 11월 17일(토) 꾸리아, 헌화회
- 11월 18일(주일) 글로리아
- 11월 20일(화) 청소년분과,
- 11월 22일(목) 성령봉사회
- 11월 24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11월 25일(주일) 카나소공동체

시드니 가톨릭 골프회 11월 월례모임
- 날짜: 11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소: Liverpool Golf Club
- 회비: $50
- 신청문의: 총무 이선배 안토니오 0402 104 064
                    부회장 최수자 소피아 0414 328 699

2019년 월간지 신청
- 도서부에서 2019년 월간지를 신청 받습니다.
   (매일미사, 생활성서, 경향잡지, 마리아지 등)
- 시간: 주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전입자 명단
- 전소희 캐서린: 수원 -> 8구역 5반

구역 전출/전입자 명단
최혁병 안셀모: 7구역 7반 -> 10구역 1반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11월 18일)  주선규 프란치스코, 서용호 마태오, 이세영
   안드레아, 김형주 안토니오, 리차드 요셉, 구자도 빈센트형제님
-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연중�제32주일 / 평신도�주일

사무실
업무시간

연중 제31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31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31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32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32주일 화답송 (나)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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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님께 드리는 글....

몇�년간�계속�레지오�마리애�피정에�참석하면서 
해마다�느끼는�것이지만�올해는�새삼스럽게 
주님과�성모님의�사랑을�더욱�느꼈다. 
미사를�봉헌하면서�피정에�참석하면서 '가랑비에 
옷�젖는다'는�속담이�있듯이�나�자신도�모르게 
성경�말씀이�내�안에�차곡차곡�쌓여가는�것을 
느낀다. 
초대되신�강사�신부님의�강의가�내�마음속에 

긍정으로�다가옴을�느꼈다. 
당연히�레지오�마리애�단원으로서�참석해야�하는�피정이었지만, 피정에서�함께�했던 
시간들을�통해�성모님의�깊은�신심을�더욱�알게�된�뜻깊은�피정이었다. 
성모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 찬미�예수님, 
오늘�레지오�마리애�피정을�통해�저의�믿음을�다시�세워보고�주님께�기도와�찬미와 
감사를�드립니다. 
모든�시간이�당신께�향하게�하시고�사랑의�믿음으로�가족과�이웃에�봉사하게 
하소서. 
다시�넘어지는�일�없이�당신과�함께하길�저를�붙들어�주시길�기도합니다. 
주님�사랑합니다. 

사랑의�주님! 
레지오�피정을�통해�나�자신을�돌아보며�다시금 '내가�잘하고�있는가?' '봉사하면서 
너무�나를�드러내려�하지�않았나?' '편한�것만�하려고�하지�않았나?' 생각해보면서 
마음에�찔리고�잘못한�것이�있는�것�같았어요. 
앞으로는�미루지�않고, 또�겸손과�순명으로�성모님의�군대로�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성모님�사랑해요. 성모님, 부족한�저희들을�주님께�전구�해주소서. 
예수님�사랑해요! 저희를�지켜주셔요. 감사합니다. 
  

애덕의�모후 Pr. 이종희�마리아

증거자들의�모후 Pr. 나경선�데레사

평화의�모후 Pr. 배순자�그레고리아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국내/해외 전문

Cafe Carnarvon

Carnarvon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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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카페 카나본

카페 & 레스토랑
Open 7 days

Mon - Fri 6am - 2pm, 5pm - 9pm
Weekends 8am - 2pm, 5pm - 9pm

52 Carnarvon St, Silverwater

WWW.FACEBOOK.COM/LEGENDIELTS
0475 071 111  최 요셉

������
�����

D&Y미니 포크레인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 가능
Footing / Trench /Auger / Post hole / Hammer
평탄작업 / Grass & Stumps 제거 / Tree Planting

0413 389 357

부킹: 9am - 7pm, 7 days
02 - 9157 2121
0452-347-365
0412-553-891

웨스트라이드
바이오포톤

PDP 생육광선
돔 

사우나 $35 0433 085 653

연중�제32주일 (평신도�주일) 연중�제32주일 (평신도�주일)
연중�제 32 주일 / 마르 12, 38 - 44  (11월)

질문

“회당에서는�높은�자리를, 잔치�때에는�윗자리를�즐긴다.”(38)
▶ 교회나�사회에서�높은�직책에�있었던�사람이�낮은�자리에서
     묵묵히�봉사하는�모습을�본�일이�있습니까?  

“남에게�보이려고�기도는�길게�한다.” (40)
▶ 신앙생활을�하면서�이중적인�나의�모습을�발견하고�부끄러워�한  
     적이�있습니까?

“예수님께서�헌금함�맞은쪽에�앉으시어.”(41). 
▶ 개신교의�십일조�헌금에�대한�나의�생각은�어떠합니까?
▶ 교무금을�책정하는�기준이�어떠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가난한�과부가�다른�모든�사람보다�더�많이�넣었다.” (43)
▶ 자녀들에게�봉헌에�대해�가르친�적이�있습니까? 어떻게�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혹은�느낌은�무엇입니까?)

11월�활동토의 (예문)

※ 위령성월�보내기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반� 공동체에서� 어떤 
기도나�활동을�하는�것이�좋겠습니까? (묘지방문, 연미사, 묵주기도, 
위령성월�기도�등) 돌아가신�분들�중에�우리�공동체가�특별히�지향을 
두었으면�하는�연령이�있습니까? 
(기도나� 활동이� 정해지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시드니 전지역 판매
Shop 207, 62-80 Rowe St

Eastwood (알디 센타 내)

0419 030 826
Harry Park

MIRACLE MAKER EDUCATION CONSULTANCY
대표 최로사 0426-908-282

좋은책 - 나로�사는걸�깜빡�했어요

아픔에�시달리는�우리�모두를�위한�책!

인생은�참으로�호락호락하지가�않다. 모두 
항상�행복하면�좋겠지만�사실�아픔이�없는 
사람은�없다. 성당에서�만나는�신앙인들도 
그렇다. 각기�평범해�보이지만�그들과�깊이 
이야기를�해�보면�저마다�남이�미처 
생각지도�못한�아픔을�안고�있다. 우리는 
이러한�종류의�아픔을�남에게�쉽게 
털어놓지도�못하고�혼자서�풀어내는�것도 

어려워한다. 그래서�때로는�어디가�아픈�줄도�모르기도�한다. 
이러한�분들을�위해서�가톨릭출판사에서는 《나로�사는�걸 
깜박했어요》(사장�김대영�신부)를�출간했다.

“인생은�하느님께서�우리에게�주신�선물, 행복하게�살라고�주신 
시간입니다.”
― ‘무엇이든�적극적으로�원하면�이루어집니다’ 중에서

국내�최고의�영성�심리�상담가�홍성남�신부

이�책은�국내�최고의�가톨릭�영성�심리�상담가�홍성남�신부가 
루카�복음서에서�찾은�나를�돌보는�법을�알려�주는�책이다.

루카�복음서를�통해�자신의�마음을�살펴보는�책!

홍성남�신부는 《나로�사는�걸�깜박했어요》에서�그동안�수없이 
상담을�하면서�상담만으로는�안�되는�문제를�많이�만났다고 
고백한다. 오랜�세월�얽히고설킨�문제인�까닭에�어떻게�할�수 
없는�경우가�많았다는�것이다. 

지은이: 홍성남�신부
출판사: 가톨릭출판사

Setting the tone helps young Catholics

How do you get young Catholics to come to Mass every week?

That was the question answered at the recent Masterclass on How to 
Run a Successful Youth Mass held by Michael Paton, the Youth and 
Music Minister for Our Lady of the Way, North Sydney.

More than 40 people from parishes across greater Sydney and the 
central coast attended the masterclass hosted by Parish 2020, an 
evangelisation initiative of the Archdiocese of Sydney.

Through interactive sessions Michael explained how he has used 
music to grow weekly youth Mass attendance from 150 to 500 
people—an increase of more than 300 percent—by directing each 
element of the liturgy to young people.

“While song choices are really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flect on the readings for each week, and where we are in the 
Mass when we are singing,” he told them, adding that music ministers 
needed to be creative with “what we have got in the Church’s 
wonderful tradition”.

“The music has got to be good, with theologically sound lyrics, it’s got 
to be joyful and to energise people in some way or another, no matter 
what emotion you are trying to be convey.”

Singing together at Mass contributes to creating “the communion that 
we so long for”, he added.

Following the Masterclass the parish youth leaders practised their 
new skills at a Mass celebrated by Auxiliary Bishop of Sydney Richard 
Umbers.

Director of Parish 2020 Tony Farley said the event showcased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parishes.

“The Masterclass is a great example of what we can achieve by 
coming together to share our talents,” he said.

“Parish 2020’s aim is to strengthen these links so that we can all build 
thriving, sustainable par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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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금) 1 구역 3반�반모임

레지오 마리애 묘지방문 위령기도

4일(토) 교중�미사�후 Rookwood 한인�천주교회�공동�묘지에서 
레지오�마리애�묘지방문�위령기도가�있었다. 

사진: 이기철�알렉스

한성 회계법인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대표 회계사 이한승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위령성월�전대사

가톨릭교회는�전세계에서�공통으로�바치는�전례력에�매년 11월 2일을 ‘죽은�모든 
이를�기억하는�위령의�날’로�정하고�먼저�세상을�떠난�이들을�위해�기도한다. 
특별히�이날을�전후한 11월 1일부터 8일까지�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의�은총을�부여한다. 

가톨릭교회는�죽은�모든�이들이�천당에�가기를�바라는�마음으로�전통적으로�죽은 
이를�위한�기도를�열심히�해왔다. 식사�후에�바치는�기도에도�죽은�영혼이�평화의 
안식을�누리기를�바라는�내용을�담고�있다. 죽은�이를�위한�미사를�봉헌하고�묘지를 
방문하여�기도한다. 한국천주교회는�오래전부터�연도라고�불리는�고유한�가락의 
위령�기도가�전해져�내려와, 빈소에서�신자들이�함께�기도를�바치는�모습을�쉽게�볼 
수�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펴낸�상장예식에는�악보와�함께�수록되어�있다.

대사는�교회가�정한�조건을�채우면�잠벌을�면해�주는�것(교회법�제992조 
참조)이다. 고해성사를�통해서�죄를�용서받았어도�죄에�따른�벌, 곧�잠벌(暫罰)은 
여전히�남는다. 잠벌은�자신의�죄를�속죄하는�보속을�통해�사면될�수�있는데�이 
잠벌을�면제하는�것이�대사이다. 대사는�교황이나�주교들이�줄�수�있으며, 벌을 
전부�없애�주는�것을�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일부를�없애�주는 
것을�부분�대사(部分大赦, indulgentia partialis)라�한다. 대사는�죄�자체를 
사면하는�효력이�없다. 일반�교과서에서�사용하는 ‘면죄부’라는�용어는�잘못된 
번역이다.(천주교�용어집)
대사를�얻기�위한�조건은�교황청�내사원에서�펴낸�대사�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에�규정되어�있다. 

전대사를�받으려면�먼저�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지향에�따라�바치는�기도�등 3
가지�조건을�우선�충족해야�한다. 매달�바치는�교황의�기도�지향은�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특별히�위령성월�기간에�부여된�전대사는�다음과 
같다.

죽은�신자들을�위하여

1. 아래와�같이�하는�그리스도�신자에게는�연옥에�갇힌�영혼들에게만�적용할�수  
     있는�전대사가�수여된다.
    1) 11월 1일부터 8일까지�어느�날이든�묘지를�경건히�참배하여, 또는  
         마음만으로도, 죽은�이들을�위하여�기도하는�신자,
    2) ‘죽은�모든�이를�기억하는�위령의�날’, 곧�죽은�모든�신자를�기억하는�날에 
        (또는, 교구장이�동의하면, 그�앞이나�뒤에�오는�주일에, 또는�모든�성인 
        대축일에) 성당이나�경당을�경건히�방문하여�거기에서�주님의�기도와�신경을 
        바치는�신자.

2. 아래와�같이�하는�그리스도�신자에게는�연옥에�갇힌�영혼들에게만�적용할�수  
    있는�부분�대사가�수여된다.
    1) 묘지를�경건히�참배하여, 또는�마음만으로도, 죽은�이들을�위하여�기도하는 
        신자,
    2) 위령�성무일도의�아침�기도와�저녁�기도, 또는�영원한�안식을�비는�기도를 
        경건히�바치는�신자.


